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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자의 소원]
중동의 한 나라를 여행을 하던 여자가 우연히 램

프를 하나 주웠다. 

그 생김새가 범상치 않아 입김을 호호 불어 램프

를 닦는데‘펑!’소리와 함께 지니가 램프 밖으로 나

왔다.

지니가 여자를 보고 인사하며 말했다.

“저를 구해준 당신은 이제부터 저의 주인이십니다. 

주인님을 위해 소원을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.”

동화 속 이야긴인 줄로만 알았던 지니를 만난 여

자는 얼떨떨했지만 서둘러 정신을 차렸다. 그리고 

손에 들고 있던 여행용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.

“난 중동지역의 평화를 원해. 전쟁이 없는 세상이

라면 훨씬 안전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거야.”

지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.

“중동 지역 나라들은 천 년 전부터 싸우고 있어요. 

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랍니다. 그러니 다

른 소원을 말해주세요.”

여자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마침내 입을 

열었다.

“그렇다면…… 좋아요. 나는 여태껏 제대로 된 남

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. 감정이 섬세하고, 친절하

고, 요리하는 것을 즐기고, 집안일 도와주고, 아내

에게 성실하고, 스포츠 중계만 보고 앉아 있지도 않

고, 그런 남자를 내 인생의 반려자로 구해주세요.”

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니가 단호하게 말했다.

“지도를 다시 펴세요!”

[남편 생일 선물]
백화점 모피코트 매장에 한 여성 고객이 들어왔

다. 매장에 진열돼 있던 모피코트를 이것 저것 입어

보던 이 여성은 마침내 자기 몸에 꼭 맞는, 고가의 

모피코트를 직원에게 넘겨주며‘선물할 거니 포장

해 달라’고 주문했다. 

직원이 이상해서 물었다.

“사모님 몸에 꼭 맞는 거로 고르셨는데 선물을 받

을 분이 사모님 몸매랑 꼭 같나봐요?” 

여성 고객은 신경 쓸 일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말

했다.

“그건 제 남편 생일 선물이에요. 그이도 내 생일에 

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선물했거든요.”

[오해와 편견]
남자들 세 명이 한집에서 살며 집안 일을 하는 가

정부를 두었다.

세 명의 남자들은 어느날 집에 있는 술병의 술이 

조금씩 줄어든다는 걸 눈치채고는 가정부가 몰래 

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. 그들은 진

상을 밝히기 위해 남은 술이 얼마나 되는지를 술병

에다 표시했다.

분명히 술은 줄어들고 있었다.

하루는 세 사람이 골프 모임을 마치고 얼큰하게 

취해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.

자기 전에 한 잔 더 할까 하다가 술병에서 술이 자

꾸 줄어들었던 것이 떠올라 가정부에게 따끔한 맛

을 보여 줘야겠다고 생각했다. 그들은 술이 남은 병 

안에 오줌을 눠서 채워 넣었다. 

며칠이 지났는데 병 속의 술은 여전히 줄고 있었

다. 그들은 가정부에게 자기들 술을 마셨느냐고 물

었다. 

가정부가 대답했다.

“전 마시지 않았어요. 음식 만들 때만 썼는데요.”

[사오정의 아들]
사오정의 아내가 유치원생 아들을 데리고 음식점

에 갔다. 아들은 그날따라 유난히 소리를 지르며 실

내에서 뛰어다녔다.

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진 사오정의 아내는 

아들을 불러 따끔하게 주의를 주기 위해 물었다.

“너, 엄마는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지?”

아들이 바로 대답했다.

“아빠요!”

 

[남편 입맛을 살리는 방법]
이웃에 사는 두 여자가 만났다.

여자1이 물었다.

“요즘 매일 그렇게 어딜 다니세요?”

그러자 여자2가 대답했다.

“남편이 반찬이 맛없다는 얘기를 자주 해서 학원

에 다니고 있어요.”

여자1이 감동하며 다시 물었다. 

“아, 남편 입맛을 살리려고 요리 학원에 다니느라 

매일 외출하시는군요.:

여자2가 목을 좌우로 까닥이며 대답했다.

“야뇨, 유도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!!!”


